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힘내라 지구!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
여러분의 생각을 기다립니다.

- 기상청 기후변화과학 통합 공모전, 5월 15일까지 접수 -

□ 광주지방기상청(청장 이미선)은 어려운 기후변화과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,

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‘2020년 기후변화과학 통합 공모전’을 개최한다.

○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, 5월 15일(금)까지 공모전 

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(gwangju.climate-science.info)으로  접수하면 된다.

○ 본 공모전은 50번째 지구의 날(4.22.)에 맞추어 진행되는 환경부 기후변화

주간 캠페인1)과 연계하여 추진하였으며, 심사를 거쳐 6월 1일(월)에 최종

수상작을 발표한다.

□ 공모 분야는 스토리분야(기사, 소설, 시 등), 미디어 분야(광고, 영상, 주제가 등),

디자인 분야(포스터, 웹툰, 인포그래픽, 카드뉴스 등) 등 총 3가지이다.

○ 이번 공모전은 국제적 기후변화협약인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전 지구평균기온

상승 제한 수치인 1.5℃의 과학적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‘1.5℃가 만드는 

운명교향곡, 기후변화’ 라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개최된다.

○ 따라서 작품 속에 1.5℃라는 과학적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것이 

중요하며, 주제와 관련된 배경지식 자료는 기후정보포털(www.climate.go.kr)

또는 기후변화과학 포스트(www.post.naver.com/cl＿ccmd)를 참고하면 된다.

1) (기후변화주간) 4.22.~4.28. (기본 운영방향)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을 고려, 온라인 위주의 캠페인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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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심사는 작품의 형식이나 크기 등을 검토하는 1차 규격 심사를 거쳐, 2차는  

분야별 전문가 평가를 통한 점수 산정, 3차는 심사위원 회의를 통해 총 13개 

작품을 선정한다.

○ 심사 기준은 기후변화과학을 잘 반영했는지에 대한 적합성(30점)과 참신한 

내용을 보는 창의성(40점), 각종 기후변화 교육·홍보 콘텐츠로 사용 가능

한가를 보는 활용성(30점)으로 나뉘며, 심사결과는 6월 1일(월)에 기상청 

홈페이지에 발표한다.

○ 시상은 분야에 상관없이 대상(환경부장관상) 1명과 3개 분야별로 최우수상

(기상청장상) 1명, 우수상(기상청장상) 1명, 장려상(기상청장상) 2명을 수여한다.

□ ‘2020년 기상청 기후변화과학 통합 공모전’은 협업에 기반한 정부혁신의 

일환으로 기존에 각 지방기상청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공모전을 통합한 

것으로, 향후 수상작품은 순회 전시회와 각종 기후변화 교육, 홍보 프로그램의

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.

□ 광주지방기상청장은 “국민들이 이번 공모전을 통해 기후변화과학을 쉽게 

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

생활 속 실천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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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1  기후변화과학 캠페인

캠페인명: 1.5℃가 만드는 운명 교향곡, 기후변화

□ 캠페인 캐릭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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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2  공모전 포스터


